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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뉴스레터뉴스레터

2023년 9월

 ‘기후변화·젠더·과학기술’ 사이 통합적 접근 논의한 제2차 정책포럼 개최

최근 행사

기후 재난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한 연수 개최

사진: 유엔여성기구/김관주

2023년 9월

센터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아태 지역사무소와 함께 ‘아태 

지역 젠더 변혁적 재난 위험 경감 연수’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국 44명의 정부 

대표와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여 젠더 변혁적 재난 위험 경감

(Gender-Transformative Disaster Risk Reduction)을 

도입하는 방안을 탐구하는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젠더 변혁적 

재난 위험 경감이란 재해 대비,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젠더에 

따라 필요, 역할, 능력 및 취약성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루면서 기존에 존재하는 젠더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접근법을 사진: 유엔여성기구/김관주

의미합니다. 첫째 날에는 성평등과 재난 위험 경감을 연계하는 제도적 체계와 정책을 탐구했으며, 둘째 날에는 젠더 

관점을 고려한 재난 위험 경감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배웠고, 마지막 날에는 재난 대비와 회복 상황에 초점

을 맞춰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읽기)

Together for Gender Equality

센터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계획부터 

실행까지: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인권 지향적 

기후 행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유엔여성기구 

아태 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 워크숍은 

여성의 참여가 보장된 성인지적 기후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 실무자의 인식을 높이고자 

해결책 중심의 접근 방식을 다뤘습니다. 아태 지역 9

개 국가와 아세안 사무국 소속 환경 및 젠더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 43명이 참석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평등과 기후변화에 대한 사례와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워크숍에선 인권 지향적 접근법을 토대로 성평등한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방법이 소개됐으며, 마지막 날에는 추가 기술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예상되는 난관을 타파할 전략을 개발하는 등 행동계획을 도출하는 세션을 가졌습니다. 

(자세히 읽기)

https://asiapacific.unwomen.org/en/stories/press-release/2023/09/un-women-hosts-policy-forum-on-science-technology-climate-change-and-gender-in-the-republic-of-korea#kr
https://asiapacific.unwomen.org/en/stories/press-release/2023/09/government-officials-and-experts-from-asia-pacific-meet-in-korea#kr


여성 군인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있는’ 참여 강조한
여군 PKO(평화유지요원) 역량강화과정과 유엔평화유지군 포럼

2023년 9월

센터는 9월 22일 ‘여성 유엔평화유지군 포럼’을 대한민국 

국방부와 함께 주최했습니다. 약 18개국 주한 대사를 포함 23

개국 외교공관, 장성급을 포함한 국내외 장교, 유엔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평화유지활동에 여성 군인들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있는(full, equal, and meaningful) 참여를 

기념하고 촉진하고자 하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기조연설자로 참여했으며, 한국과 해외 10
사진: 유엔여성기구/이승화

개국의 군 지휘관들이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포럼에 참여한 

셰릴 피어스 호주육군 참모차장(소장)과 잉그리드 예르드 노르웨이군 국방참모장 지명자(소장)은 유엔사이프러스임무단

군 사령관 출신으로, 여성 군인이 성별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활동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하고 활약하기 위한 제언을 나눴습니다. 여성 군인뿐만 아니라 

국내외 남성 군 지휘관들도 대거 참가해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는 유엔여성기구의 ‘히포쉬(HeforShe)' 

캠페인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포럼은 유엔 여군 PKO(평화유지요원) 역량강화과정 마지막 날에 

이뤄졌습니다. 역량강화과정은 유엔여성기구의 이니셔티브 

하에 유엔평화활동국(DPO) 통합훈련처(ITS)와 회원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국방대학교 산하 국제평화활동센터 주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의 지원으로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됐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한민국 포함 12개 국가 

출신 20 여명의 여성 군인들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사진: 유엔여성기구/박찬영

(자세히 읽기)

2023년 10월

페미사이드(여성살해) 통계 수집 방식 논의한 국제회의 개최

센터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와 함께 

‘페미사이드 근절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정부·학계·시민단체 

관계자, 유엔 산하 기구 전문가 등 60여명이 해당 회의에 참석해 

페미사이드 통계 집계 방식을 구체화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여성기구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사진: 유엔여성기구/김관주 공동개발해 지난해 제53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 표준으로 

최종 승인된 페미사이드 통계 수집을 위한 국제통계프레임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제 표준을 

이용하면 페미사이드 현황 파악과 관련 대책 수립, 국제적 비교가 용이해집니다. (자세히 읽기)

Together for Gender Equality

https://asiapacific.unwomen.org/en/stories/press-release/2023/10/military-officials-and-diplomats-from-around-the-world-gather-in-the-republic-of-korea#kr
https://asiapacific.unwomen.org/en/stories/press-release/2023/10/measuring-femicide-with-a-common-statistical-framework#kr


2023년 10월

여성 폭력 대응을 넘어 예방 중요성 논의한 워크숍 개최

사진: 유엔여성기구/김관주

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와 함께 10월 22

일부터 26일까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10개국의 정부 

대표와 전문가 48명이 참여한 여성 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워크숍은 RESPECT: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제시된 7가지 전략(존중에 기반한 관계 

함양,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보장, 빈곤 감소, 안전한 환경 조성, 아동 및 청소년 학대 

예방, 사회적 관습 변화)에 관한 전략적 사례와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위한 

유엔여성기구의 지침들도 소개돼 각국 참가자들이 

지역적 맥락에 따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센터는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과 관련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

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여성 대상 폭력 근절 관련 세 번째 아태 지역 행사였습니다. (자세히 읽기)

기후 재난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한 연수 개최

2023년 10월

센터는 아시아태평양통계연구소

(UNSIAP)와 통계청 통계교육원과 함께 

10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아·태지역 

통계청 및 여성 기관 공무원 대상 SDG5

(성평등) 지표작성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등 10

개국 통계청 및 여성 기관 공무원 21

명이 참석하여 젠더 데이터의 의미 및 

사용방법,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니터링을 위한 성별 통계 계산,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을 

배웠습니다. 해당 연수는 참가자들의 R 사진: 통계청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통계 분석 역량과 데이터 시각화 전문성을 향상시켜 향후 각 국가별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각 참가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젠더 관련 데이터 모니터링 및 배포 방법을 공유하는 등 모범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자세히 읽기)

Together for Gender Equality

https://asiapacific.unwomen.org/en/stories/press-release/2023/10/asia-pacific-officials-and-experts-gather-in-seoul-to-emphasize-prevention-to-stop-violence-against-women#kr
https://asiapacific.unwomen.org/en/stories/news/2024/02/un-women-hosts-gender-data-training-for-the-asean-countries#kr


Together for Gender Equality

2023년 11월

‘서울 성평등 담화: 여성과 함께 성장하는 핵심 산업의 미래’ 개최

사진: 유엔여성기구/이한주

센터는 11월 2일 ‘제1회 서울 성평등 담화: 여성과 함께 성정하는 핵심 산업의 미래’를 개최했습니다. 300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이번 담화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인프라, 기술, 금융 산업군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이 증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해당 산업군에서 경력을 개척한 글로벌 기업의 여성 리더들이 참여해 후배 

여성들에게 롤모델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삼성, 구글, 인텔, 포스코E&C, GSMA와 같은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 출신 연사들도 참여해 여성이 참여하고 머무르고 활약하는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11월 3일에는 행사의 

일환으로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담화에서 공유된 이야기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더 깊은 논의를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였으며 40여명의 젠더분야 및 핵심 산업 전문가가 참석해주셨습니다. 여성 진출이 낮은 산업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증진시킬 방안, 성별 장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난관, 창의적인 해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일 행사를 통해 핵심 산업에 여성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여성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https://asiapacific.unwomen.org/en/stories/news/2023/12/how-to-break-gender-barriers-in-key-industries#kr



